
▽삼독을끊기위해착용

우리나라에서는 장삼 위에 가사를 덧대 입는 것이

통용되고 있다. 그러나 인도 등 남방불교권에서는

가사 그 자체를 의복으로 착용한다. 불교 발생 당시

수많은 사상적 유파 가운데 불교 교단을 구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가사가 등장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가사는 단순한 의복의 의미를 넘어선다.

<관중창립계단도경(關中創立戒壇圖經)>에는“5조

하의(下衣)는 탐욕스러움을 다스리기 위해, 7조 중

의(中衣)는 화가 나서 하는 말을 조심하기 위해, 대

의(大衣) 상의는 어리석은 마음을 끊기 위해서 착용

한다”고 나타나 있다. 즉, 가사를 수하는 것은 불도

를 수행하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되는 삼독(三毒)을

벗어나기 위함이다. 

이는가사의소재와도연관된다. 부처님과그제자

들은 소가 씹은 옷, 무덤에 버려져 죽은 사람의 옷,

사당에 버린 옷 등 사람들이 입다 버린 헌옷을 가지

고 만든 가사인‘분소의(糞掃衣)’를 입었다. 이는 의

복에서부터 세간적인 욕심을 차단하겠다는 의미를

담는다. 그래서 가사의 색깔 역시 한정될 수밖에 없

었다. <사분율> 권16에는“만일비구가새옷을얻으

면 마땅히 세 가지 종류로 괴색(壞色)해야 한다. 하나

하나의 색을 뜻대로 무너뜨려라. 청 혹은 흑, 혹은 목

란으로써 아니하고 다른 새옷으로 함은 바일제(파계

의죄명)이니라”고나타나있다.  

▽예불, 설법등상황에따라입는가사달라

율장에 따르면 초기불교 시대 부처님과 그 제자들

은 세 가지 종류의 가사를 입었다. 일상복인‘안타

회’, 예불 등의 각종 의식에 참여할 때 입는‘울다라

승’, 법좌에 올라가 설법할 때 착용하는‘승가리’등

이 그것. 그러한 가사를 착용할 때는 왼쪽 어깨에 걸

치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는‘편단우견’의 형식을

취하기도 했고, 설법을 하거나 위의를 갖출 때는 양

쪽어깨를전부감싸는‘통견’의방법을 따르기도했

다. 

그같은가사들은형태상으로구분된다. 가사의형

태는세로로긴직사각형을가로로이어붙인형태다.

세로로 긴 천의 조각을‘조’라고 표현하는데, 이 조

의 개수에 따라 가사의 명칭이 다르다. 우리나라의

가사는 5~25조까지 홀수만을 선택해 만든다. 하나

의조에는길이가 긴직사각형인‘장’과길이가짧은

직사각형인‘단’이 섞여 있다. 그래서 가사의 무늬는

밭전(田) 형태를띄기마련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가사의 형태를 토대로 해서 다양

한 문양의 부착물을 붙이기도 하고, 여러 색의 천을

섞어만들기도한다. 이밖에도구족계를받기이전에

사미승이 입는 통가사처럼 조와 단이 없는 경우도

있다. 

▽사회적변화에따라형태변해

불상이나 불화 등을 통해 확인한 과거의 가사 형

태는 시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불교가 처음

전래됐던 삼국시대의 가사에는 밭이랑의 모양이 남

아있지 않다. 대신 한 장의 천을 재봉하지 않고 그대

로 몸에 걸치거나 늘어뜨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신라의 경우 왕이나 왕비가 사문(沙門)으로

써가사를입는경우가있어가사가화려해진다. 

고려시대에는가사밑에입는저고리인편삼, 황색

이나 자색 등의 상(裳ㆍ치마), 그리고 가사를 갖추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또한 법계(法階, 승직제도에서의

지위 서열)와 승과 제도가 확립되면서 가사 착용에

있어서도서열에따른차등이일반화됐다. 

조선시대 가사에는 법계에 의한 차별이 별다르게

나타나지않는다. 치수에관계없이단일색가사의모

습을 보이고, 고려의 수가사에 비해 팔보ㆍ칠보ㆍ포

도 등 문양이 발달된 것이 특징이다. 이후 구한말에

는 승려의 법계에 따라 대의(大衣) 색을 제정해 색상

과무늬의유무로등급을가렸다고전해진다. 그러나

이후 일제 치하에서는 사찰령에 의해 법계에 따른

의제(衣制) 체제를갖추게된다.   

▽한국불교종단들뚜렷한차이보여

한국불교는 다른 나라와는 구별되게 가사 불사를

회향하는 가사 점안 의식을 갖는 것이 특징이다. 또

한 가사의 형태면에서도 매듭으로 된 착장구(着裝

具)나 삼족오(三足烏) 문양 등을 사용함으로써 한국

화된가사의모습을보여줬다.

그러나 형태에 있어 각 종단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대한불교조계종은 불교 정화 이후 자운ㆍ성

철ㆍ고암 스님의 결의로 새로운 가사를 만들었다.

1962년 8월 28일 의제법을 제정해 그간 이어져 내려

오던 홍가사 대신 문양이 없는 괴색 가사를 보급하

게됐다. 

형태상으로는 5조, 반가사, 대가사로 크게 구분되

는데그가운데반가사는조계종에서창안한가사다.

왼쪽에 앞과 뒤를 연결하는 띠를 달아 왼쪽 어깨에

둘러매게돼있다. 또한조계종은가사가흘러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 왼쪽 가슴 위에 고정한 매듭과 고리

도 새롭게 만들었으며, 최근 2003년에는 가사의 색

을밝은갈색으로지정했다. 

한국불교태고종은 전통 가사인 조선시대 가사의

소재, 색, 문양 등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9조에서 25

조까지있으며, 장엄방법에따라불ㆍ보살ㆍ경전명

호 가사, 옴마니반메훔을 금박으로 찍은 범서 가사,

금사원단가사등다양한형태를보인다. 

가사의 색은 주홍색이며 소재는 주로 견을 사용한

다. 가사 그 자체가 붓다이므로 그를 최고로 공양한

다는의미가깃들어있다.  

대한불교천태종의 가사 역시 9조에서 25조까지

있으며, 9조는 6급 법계인 정법승ㆍ13조는 5급 법계

인 대덕을 품수해야 착용할 수 있는 가사다. 21조 가

사는 2급 법계 종사인 스님이 입는 가사로, 대각국사

의 가사를 토대로 했다. 삼족오, 토끼, 금강저, 불ㆍ보

살ㆍ경전 등의 문양을 사용하고 법계에 따라 가사의

색을 보라색(9조), 갈색(13조), 주홍색(21조, 25조) 등

으로차별을둔다. 

강신재기자 thatiswhy@buddhap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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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무늬 괴색 가사(조계종∙위), 옴마니반메흠을 금박으

로 찍은 범서 가사(태고종∙가운데), 불보살∙경∙존자

등을 수놓은 가사(천태종∙아래).

가
사

회 색 장삼에 밤색빛 가사(袈裟). 가장 익숙

한 한국 스님들의 복식이다. 그러나 회

색 장삼 위에는 주홍색 가사를 덧대기도 하고, 그

가사의 문양 역시 다양하다. 그리고 가사의 형태

를자세히살펴보면직사각형의조각들이규칙적

인모양을이루고있기도하다. 

스님들이 의식에 앞서 수하는 가사는 어떤 의

미를 담고 있을까. 어떠한 형태로 변형돼 왔으며

종단별로는 어떤 차이를 보일까. 불교복식 전문

가 김경숙ㆍ안명숙씨가 최근 발간한 <한국의 가

사>(대원사 빛깔있는책들)를 통해 그 궁금증들을

풀어본다. 

袈

조계-62년 의제법 제정 이후 괴색 보급

태고-조선 전통 이어, ‘자체가 붓다’의미

천태-토끼, 경전 등 문양, 법계 따라 차별

시대∙종단에 따라 형태∙색∙문양 달라

청∙흑∙목란 세 색깔 한정은 욕심 차단하겠다는 의미

우리나라는 5~25조 까지 홀수만 선택, 밭 전(田) 형태

신라-화려, 고려-서열에 따라 차등, 조선-문양 발달

가사를 정대하는 스님들.

조계종의 대가사(좌)와 태고종의 대가사. 가사가 흘러내

리지 않도록 가사와 같은 색의 끈으로 연봉매듭과 고리

를 만들었다. 조계종에서 착안한 이 착장구는 한국불교

가사의 특징 가운데 하나다.

裟

蔓蔘(만삼)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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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래달마원 원장 석구암 합장

신비한 영험

부엉이
길상도

TEL : 032)886-3586   H∙P : 011-9458-6616
FAX : 032)886-3587
계좌번호 : 우체국 201103-02-149423 예금주 김금수

소원성취

구암 합장

불초 소승은 영흥도 토굴에서 수행정진하고 있는 승려로써 부처님

법과는 십만팔천리나 어긋나는 행위인 줄 알지만 이 어려운 시대에

많은 분들의 어려움을 겪으시는 바 소승이 도움이 되고자 부엉이

(길상도)를 소개드립니다. 

소승은 법화경을 토굴에서 10년 동안을 수행 주력한 원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승이 원력을 세운 달마도도 첫번째 방송에 소개된

바 많은 분들의 호응이 컸었고 지금 부엉이(길상도)를 처음 소개하

려 합니다. 부엉이 길상도의 원력은 늘 노심초사 걱정이 많으신 분

들께 좋은 인연을 만들어 주며 집을 갖고자 하시는 분, 사업을 하시

는 분, 자식 걱정 하시는 분, 시험을 앞둔 취업과 학업성취 등의 이

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길상도이므로 벽에 걸어 놓으면

3년안에 원하시는 일들이 나날이 번창하여 성공 하실것입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뜻이 있으신 분께서는 주소, 나이, 생일,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FAX로 보내주시면 정성을 다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 달마도도 한점 무료 보시합니다.

● 특 징 : 불자님께 꼭 필요한 필수 용품, 승복 내장 시 구김 및
흐트러짐 방지(고무밴드 부착), 가방끈 탈부착 가능, 불자님께
맞는 품위있는 디자인(옴字, 佛字 고급자수), 어깨끈 사용시
미끄러짐방지 기능(찍찍이 부착), 명찰 부착 기능(다른 가방과
혼돈 방지), 물세탁 가능, 의장등록 출원중
수수익익금금은은 사사찰찰 건건립립 추추진진금금으으로로 쓰쓰입입니니다다..

※※ 고고급급원원단단 사사용용으으로로 견견고고하하며며 국국내내에에서서 제제조조하하여여 반반 영영구구적적이이며며
모모든든 스스님님과과 불불자자님님께께 선선물물용용으으로로 좋좋습습니니다다..

※※ 가가방방이이 수수입입품품이이거거나나 하하자자시시 110000%% 반반품품 가가능능합합니니다다.. 

※※ 후후불불제제 -- 제품을 받아보신 후 입금 하시면 됩니다.

● 주문전화 :대한불교 법정사 051)507-7555
[[계계좌좌번번호호 :: 농농협협 112211007722--5566--111166991111  예예금금주주 조조연연순순]]

● 제조원 : 국내(한국산)

大

大 - 내부

후불제실시스님이만든

스님, 불자님전용가방
스님, 불자님 외출 시 승복 및 필수용품을 넣는

좋은 가방을 개발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권해드립니다.

가 격

본가방1개+ 작은가방1개

3만 8천원
※ 택배비는 1개 주문시

구매자 부담, 
2개이상은 판매자 부담

사이즈

● 본가방 : 
가로 440 × 세로 350
너비 90 × 끈길이 110

● 핸드가방 : 
가로 295×세로 210×너비 70

● 서 울 : 종로 3가 지하철 12번 출구 옆 (화암빌딩 402호)

문의 : 02)2267-9136. 011-307-2975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 과정 : ● 기초과정 : 2개월
● 고급과정 : 2개월

� 맥진반 � 사암침술반 � 즉효요법반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오행처방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뼈교정법, 실습위주 강좌

▶ 개강 : 2005. 7. 4
월∙화반(주∙야간 : 4개월 완성)

※침술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사암침술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
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매주 주말반 수시접수

매화역수 강좌

정통명리강좌 정통풍수강좌

속성비결!! 책임지도!!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4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사 암 침 술 학 회


